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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성격유형(MBTI)에 따른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연구

조영미
선문대학교 간호학과

A Study of Relation between Depression and Self-Esteem by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 in Nursing College Students

Young-Mi Cho
Department of Nursing, Sunmoo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정도와 그 관계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
다.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울과 자존감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
다. 자료의 분석은 SPSS24.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독립표본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 test, Pearson 
corr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우울이 없는 대상자는 55.1%였고, 경미한 우울이 18.6%, 중한 우
울이 9.6%, 심한 우울이 16.8%로 절반의 학생이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우울은 MBTI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고(F=0.961, p=0.499) 주거방식(F=4.594, p=0.011), 전공만족과(F=17.651, p<.001), 
학교생활적응에(F=27.361, p<.001)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자아존중감은 MBTI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F=2.032, p=0.016), 성적(t=5.088, p=0.002), 이성친구유무(t=5.132, p=0.025)와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우울은 자아존중감과 음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640, p<.001). 본 연구의 결과 우울은 개인의 MBTI
성격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자아존중감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개인의 성향을 고려하고 학생으로서의 학
교생활을 원만히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elf-esteem
according to MBTI personality type among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depression and self-esteem questionnaire from nursing students from May to June 2023.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independent t-test, ANOVA, Scheffe's post hoc test, and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in SPSS 24.0. The results showed that 55.1% of the nursing students were not depressed, 
18.6% were mildly depressed, 9.6% were moderately depressed, and 16.8% were severely depressed, 
which indicated that almost half of the students experienced depression. This depression was not 
influenced by MBTI personality type (F=0.961, p=0.499) but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type of 
dwelling (F=4.594, p=0.011), satisfaction with chosen major (F=17.651, p<.001), and school adjustment
(F=27.361, p<.001). On the other hand, self-esteem was dependent on MBTI (F=2.032, p=0.016), 
grades (t=5.088, p=0.002), and having a boyfriend/girlfriend (t=5.132, p=0.025). Furthermore, 
depress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elf-esteem (r=-.640, p<.001). This study shows that 
depression is not significantly dependent on an individual's MBTI personality type. To improve 
nursing student self-esteem, more effort is needed to help students adjust to colleg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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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울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신질환 중의 
하나로,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 따르면 현대 인
류에게 가장 큰 부담을 초래하며, 2030년에는 전세계 1
위의 질병이 될 것이라 예측하였다[1].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코로나19발병 이후 작은 자극에서 강한 분노 또는 
우울로 정서가 변하는 정서의 불안전성이 심화하여 성인
들의 우울, 불안,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반응 경험이 증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
에 의하면 2021년 우울증 환자는 93만 3천명이 넘는 숫
자로, 이는 2017년 대비 35.1%가 증가한 수치이다[3]. 
우울은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나타나는 심리적인 현상으
로 본인이 스스로 그 정도를 넘어설 수 없을 때 발현되는 
부정적인 정서라고 정의된다[4]. 그중 대학생의 우울은 
자신이 처한 개인적 사정이나 사회적 환경과 관련이 있
으며, 대학생에게 우울은 대학생활의 어려움을 불러일으
키고[5] 학업성취도를 낮게 하며, 학업중단의 결과를 불
러일으키기도 한다[6]. 더불어 우울은 대학생활의 적응을 
어렵게 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졸업 후 사회적응을 어
렵게 한다는 보고가 있다[5]. 간호대학생의 경우 우울은 
대인관계에 문제를 가져오게 되고 어떠한 문제에 당면 
했을 때 문제해결 능력을 저하시키며, 신체적인 증상까
지 동반하는 경우도 매우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7]. 

이러한 시점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심리적, 정
서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소하는 방안으로 자신을 분석
하고 이해하기 위해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다[8]. 개
인의 성격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최근 사용되는 보편
적인 검사가 MBTI 검사인데, MBTI는 성격을 16가지로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개인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심리도구이다. 이 검사
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자신의 성격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해 준다. 이처럼 자신의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
기 위해 사용되는 MBTI별 우울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알
아본 연구는 미비한 실정으로 이를 분석해 볼 필요성이 
대두된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가치 있는 
사람이라 믿는 자신에 대한 가치를 믿는 믿음으로[9] 자
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수용하며 자신에 대
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자아존중감이 낮
은 사람은 자기를 비난하거나 자신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 우울을 유발할 수 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1]. 또

한 대학생에게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과 적
응력을 높이고, 학업성취감을 높게 하여[12] 대학생에게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이 간호대
학생의 성격 특성과는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 지에 대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MBTI
를 바탕으로 하여 성격을 분석하고 이러한 성격적 특성
과 우울과 자아존중감을 파악하고, 변수들간이 차이와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성격적 분석을 바탕
으로 한 우울 상담 프로그램,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MBTI의 구성 비율을 파악하고,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일반적 특성과 MBTI에 따른 우울과 자아존중감
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우울과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
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우울

과 자아존중감을 확인하기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M시 소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2023년 5월에서 6월까지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자로 하였다. 설문은 구글 설
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설문에 동의한 사람만 설문을 진
행하도록 하였다. 개인의 비밀은 보장되며 응답의 내용
은 연구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연
구 참여자의 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중간 효과크기 .3일 때 최소 
134명의 대상자가 필요하였고, 200명의 대상자에게 배
부하여 총167건의 설문지가 응답되어 파일로 저장되었
다[10]. 이에 167명의 응답으로 최종분석을 시행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MBTI (Myers-Briggs Type Indicator)
MBTI (Myers-Briggs Type Indicator)검사는 Briggs

와 Myers에 의해 개발된 도구로 김정택과 심혜숙에[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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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한국어판으로 표준화된 MBTI Form G형을 사용하
였다. MBTI는 두 가지씩의 양극을 이루는 네 쌍의 선호
지표가 있고, 이를 조합하면 16가지의 MBTI 성격유형으
로 표시된다. 네 쌍의 지표는 에너지 방향에 따라 외향형
-내향형(Extroversion-Introversion, EI), 인식기능에 
따라 감각형-직관형(Sensing-iNtuition, SN), 판단기능
에 따라 사고형-감정형(Thinking-Feeling, TF) 그리고 
행동양식에 따라 판단형-인식형(Judgment-Perception, 
JP)으로 선호지표가 구분된다. 또한 MBTI에 의한 심리
기능유형은 감각사고형(Sensing Thinking, ST), 감각감
정형(Sensing-Feeling, SF), 직관감정형(iNtuition Feeling, 
NF)과 직관-사고형(iNtuition Thinking, NT)으로 분류
되며, 심리기질유형은 감각판단형(Sensing Judgment, 
SJ), 감각인식형(Sensing Perception, SP), 직관감정형
(iNtuition Feeling,NF)과 직관사고형(iNtuition Thinking, 
NT)으로 분류된다[18]. 본 연구에서는 MBTI의 4가지 
선호지표(EI, SN,TF, JP)와 심리기능(ST, SF, NF, NT)
을 중심으로 보고자하였다.

2.3.2 우울
우울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척도지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인이 경험하는 우울을 더욱 
쉽게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척도로, 이 연구에서는 한국
에서 번역된 여러 가지 CES-D척도를 통합하여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14]이 타당화 한 통합적 한국판 CES-D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20문항의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일주일 동안 느끼고 행동한 
것에 대해 ‘거의 드물게(1일 이하)’ 0점, ‘때로(1~2일)’ 1
점, ‘상당히(3~4일)’ 2점, ‘대부분(5~7일)’3점으로 이루
어져있다. 점수의 범위는 0~15점은 정상, 16~20점은 
경미한 우울, 21~24점은 중한 우울, 25~60점은 심한 
우울로 분류된다. 전겸구 등[1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91이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928로 나타났다.

2.3.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인

지에 대한 주관적인 자기평가로 Rosenberg가[10] 개발
한 ‘자아존중감’ 검사를 전병제[15]가 국내 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타당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긍정과 부정문항 
각 5문항 2가지 하위척도를 가지고 총 10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전병제[15]
의 연구에서 Cronbach’s α=.8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89였다.

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우울과 자아존

중감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그리고 평균과 표준편차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과 자아존중감감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ANOVA(Analysis of Variance), 사후 분석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고 유의
수준은 0.05였다. 

3.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자가 127명(76%), 남

자는 40명(24%)이었고 평균나이는 24.3±4세로 나타났
다. 종교는 무교가 104명(62.3%)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
교가 48명(28.7%), 천주교와 불교가 각각 6명(3.6%), 9
명(5.4%)이었다. 거주의 형태는 가족과 거주하는 대상자
가 56명(33.5%), 기숙사 이용이 58명(34.7%), 자취하는 
대상자는 53명(34.7%)이었다. 성적의 경우 평점이 3점 
미만인 학생이 10명(6%)이었고, 3.0~3.5는 43명(25.7%), 
3.6~4.0이 가장 많은 89명(53.3%), 4.1이상이 25명(15%)
이었다. 이성친구는 없는 학생이 더 많아 96명(57.5)이
었고, 있는 학생이 71명(42.5%)이었다. 1명의 형제가 잇
는 대상자가 106명(63.5%)으로 가장 많았고 2명의 형제
는 36명(21.6%), 3명이상은 14명(8.4%), 외동인 대상자
는 11명(6.6%)이었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는 6명(3.6%)이었고 보통이 63명(37.7%), 
만족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98명(58.7%)이었다. 학과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대상자는 78명(46.7%), 학과적응
을 무난히 한 대상자는 89명(53.3%)이었다. MBTI 성격
유형의 선호지표는 외향형(E)은 60명(35.9%), 내향형(I) 
107명(64.1%), 직관형(N) 63명(37.7%), 감각형(S)이 104명
(62.3%), 사고형(T) 66명(39.5%), 감정형(F)이 101명(60.5%), 
판단형(J)이 73명(43.7%), 인식형이 94명(56.3%)로 나
타났다. 심리기능지표는 NT형 30명(18%), NF형 33명(19.8%), 
ST형 36명(21.6%), SF형 68명(40.7%)로 나타났다. 
MBTI 성격유형은 ISFP가 32명(19.2%)로 가장 많았으
며, 그 다음은 ISFJ 14명(8.4%)으로 많았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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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s in depression, and self-esteem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67)

N % depression self-esteem
M SD F(p) M SD F(p)

gender male 40 24 14.05 12.36 1.633(0.203) 3.75 0.73 1.888(0.171)
female 127 76 16.65 10.86 3.57 0.74

age
24.3±4

20-25 141 84.4 16.57 11.46 1.148(0.32) 3.59 0.76 0.779(0.46)
26-30 17 10.2 13.88 10.27 3.65 0.58

over 31 9 5.4 11.67 9.25 3.90 0.55

religion

christian 48 28.7 16.40 11.64 0.949(0.419) 3.65 0.83 0.558(0.643)
catholic 6 3.6 13.83 7.25 3.40 0.50

buddhism 9 5.4 10.22 7.43 3.84 0.92
none 104 62.3 16.49 11.49 3.58 0.69

types of dwelling
with family 56 33.5 14.50 10.81 4.594(0.011) 3.74 0.77 3.012(0.052)
dormitory 58 34.7 14.05 10.12 a,b<c 3.67 0.63
by own 53 31.7 19.81 12.14 3.41 0.78

G.P.A

below 3 10 6 21.90 10.01 2.461(0.065) 3.17 0.56 5.088(0.002)
3.0-3.5 43 25.7 17.79 12.81 a>d 3.38 0.80 a<d
3.6-4.0 89 53.3 15.67 10.88 3.67 0.72
over 4.1 25 15 11.92 8.90 3.97 0.54

boyfriend/
girlfriend

yes 71 42.5 14.06 9.63 3.862(0.051) 3.76 0.64 5.132(0.025)
no 96 57.5 17.49 12.17 3.50 0.79

No. of siblings

none 11 6.6 17.91 10.71 0.912(0.437) 3.74 0.50 1.765(0.156)
1 106 63.5 16.75 12.36 3.53 0.74
2 36 21.6 14.78 8.77 3.68 0.84

more 3 14 8.4 12.29 7.87 3.96 0.44

major satisfaction
not satisfied 6 3.6 27.00 8.63 17.651(<.001) 2.92 0.27 9.584(<.001)

so-so 63 37.7 20.98 12.56 a>c 3.39 0.79 a<c
satisfied 98 58.7 12.17 8.59 3.80 0.66

adaptation of 
school life

hard to do 78 46.7 20.55 12.24 27.361(<.001) 3.40 0.77 12.66(<.001)
no problems 89 53.3 12.07 8.60 3.79 0.66

energy direction E 60 35.9 14.95 9.80 0.861(0.355) 3.75 0.71 3.308(0.071)
I 107 64.1 16.64 12.00 3.53 0.74

perception 
function

N 63 37.7 15.49 12.48 0.23(0.632) 3.63 0.74 0.059(0.809)
S 104 62.3 16.36 10.50 3.60 0.74

judgement 
function

T 66 39.5 16.03 11.98 0(1) 3.74 0.66 3.62(0.059)
F 101 60.5 16.03 10.82 3.52 0.77

behavior patten J 73 43.7 15.74 10.30 0.086(0.77) 3.67 0.70 0.721(0.397)
P 94 56.3 16.26 12.00 3.57 0.76

function of MBTI

NT 30 18 16.47 13.10 0.285(0.836) 3.56 0.65 3.224(0.024)
NF 33 19.8 14.61 12.03 3.69 0.82
ST 36 21.6 15.67 11.15 3.89 0.65
SF 68 40.7 16.72 10.20 3.44 0.74

types of MBTI

ENTJ 8 4.8 17.75 13.54

0.961(0.499)

3.60 0.62

2.032(0.016)

ENTP 3 1.8 13.67 12.66 3.57 0.67
ENFJ 4 2.4 22.50 10.66 3.28 1.16
ENFP 11 6.6 10.55 8.15 4.01 0.73
ESTJ 10 6 16.30 11.56 3.81 0.61
ESTP 2 1.2 20.00 0.00 3.50 0.00
ESFJ 11 6.6 15.64 5.94 3.70 0.67
ESFP 11 6.6 12.09 9.07 3.85 0.83
INTJ 8 4.8 18.25 12.85 3.36 0.64
INTP 11 6.6 15.00 14.59 3.68 0.72
INFJ 6 3.6 9.67 7.69 3.87 0.75
INFP 12 7.2 18.17 15.37 3.44 0.76
ISTJ 12 7.2 16.17 12.85 3.84 0.84
ISTP 12 7.2 13.92 10.66 4.08 0.51
ISFJ 14 8.4 13.14 6.79 3.62 0.63
ISFP 32 19.2 20.25 11.88 3.14 0.68

※ post hoc : sheffe test, *G. P. A:Grade Point Average, Myers-Briggs Type Indicator, E:Extroversion, I:Introversion, S:Sensinng, 
N:Intuition, T:Thinking, F:Feeling, J:Judgment, P: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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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상자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정도
CES-D(Center for Epidemiology Studies Depression 

Scale) 척도에서 0~15점을 정상으로, 16~20점을 경미
한 우울, 21~25점을 중한 우울, 25~60점을 심한 우울
로 평가한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우울의 정도를 보면 정
상으로 측정된 대상자가 92명(55.1%)로 가장 많았고 경
미한 우울이 31명(18.6%), 중한 우울이 16명(9.6%), 심
한 우울의 경우도 28명(16.8%)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평균 우울의 정도는 16.03±11.26점으로 나타
났다.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3.61±0.74점으로 나타
났다(표 2).

Table 2. Levels of depression and self-esteem      
 (n=167)

M±SD Ranges

Depression 16.03±11.26 0-60

Normal(0-15) 92(55.1%)

minor(16-20) 31(18.6%)

moderate(21-24) 16(9.6%)

severe(25-60) 28(16.8%)

Self-Esteem 3.61±0.74 1-5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MBTI 성격유형별 우울과 
   자아존중감정도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MBTI 성격유형의 선호지표별 우울과 
자아존중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1). MBTI의 
성격유형 선호지표에서 우울과 자아존중감은 에너지 방
향, 인식기능, 판단기능, 행동양식 모든 면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MBTI 심리기능지표에서는 경우 자아존
중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224, 
p=0.024). MBTI의 성격유형 분석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성격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2.032, p=0.016)(Table 1). 

3.4 우울과 자아존중감과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우울은 자아존중감과 음의 
상관관계(r=-.640, p<.001)가 있었다. 우울과 자아존중
감은 성격유형 선호지표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al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 
 (n=167)

EI SN TF JP Depressi
on

Self-Est
eem

Depressi
on

0.072 0.037 0 0.023 1 -.640

0.355 0.632 1 0.77 <.001

Self-Est
eem

-0.14 -0.019 -0.147 -0.066 -.640 1

0.071 0.809 0.059 0.397 <.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확인하고 MBTI성격 유형에 따른 관계를 파악하여 학생
들의 우울의 정도를 감소시켜 주고, 자아존중감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우울의 정도는 16.03±11.26
점으로 경미한 정도를 보여주었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에서 13.61점[16], 16.57점[7], 12.28점[17]을 
보여 간호대학생의 정도는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수
치를 보여주었다. 보건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울의 
정도를 측정한 선행연구에서 그 정도는 14.94점으로 간
호대학생과 비슷한 정도를 보여주었으나[19], 일반 대학
생의 경우 18.75점으로[20] 그 정도가 간호대학생들 보
다는 높았으나 몇 개의 연구와의 비교만으로 그 정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결과만을 미루어 일반대학생들과 
간호대학생들과의 차이가 유의한지 알 수 없으므로, 일
반대학생과 간호대학생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후 연구를 통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서 우울은 거주의 방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여주었다. 선행연구에서[20] 역시 기숙사에서 거주
하는 학생들의 우울의 정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
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했다. 이는 친구들과 함
께 어울려 사는 것이 가족이나, 혼자 자취를 하는 것 보
다 더 우울의 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고, 대학생들에게 
주변인들, 특히 친구들과의 계속적인 접촉과 교류가 우
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우울은 전공만족, 학과적응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전공만족과 
학과적응의 경우는 학생으로서의 학과공부와 학교생활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변의 환경에 대한 만족이나 적응이 
우울에 작용함을 유추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역시 우
울이 전공만족의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했다[21]. 또한 대학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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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에 관한 선행연구에서[5,16] 우울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
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우울은 MBTI성격 유형에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연구대상자의 MBTI성격유형의 
선호지표별 우울의 정도는 내향형, 감각형, 감정형, 인식
형이 상대 선호지표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선행연구와 상이한 결과였다[22]. 
MBTI의 심리기능지표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SF형이었
고, SF형은 동정적이고 우호적인 유형으로 직접적으로 
수집 할 수 있는 사실에 관심이 있고 의사결정을 내릴 때 
주관이나 개인적 온정이 개입되는 유형이다. 이는 간호
대학생에서 대체로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로 선행연구들
에서도 같은 결과였다[22-25].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러
한 심리기능지표와 우울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MBTI 성격유형 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에게 ISFP가 
가장 많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우울의 경우 성격유형선
호지표에서도, 심리기능지표, MBTI 성격유형에서도 그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우울과의 차이를 단정하기 어렵고,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의 정도는 3.61±0.74점으
로 측정되었고, 선행연구에서 3.11점[12], 3.37점[26], 
3.63점[27], 3.84점[28]으로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정
도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성적, 이성
친구의 유무, 전공만족과 학과적응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성적의 경우는 노력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가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
으로 보인다. 학생의 신분으로 학점은 학생들의 자존감
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29]. 전
공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경우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는데 보통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고, 더불어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주는 것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
치하는 결과이다[12,30]. 또한, 본 연구에서 학교생활 적
응을 잘 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자아존
중감이 더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에서 대
학생활적응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일맥
상통한다[31]. 이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생활에 적응이 
자신을 유능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평가한 결과라 사료
된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에게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높여주기 위해 학과적 차원과 학교적 차원에서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학과 입학시점에서부터 학교생활에 원만한 적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학생들의 학과생활 적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비교과활동을 개발
하고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성격유형 선호지표에서 외
향형, 직관형, 사고형, 판단형이 상대 선호지표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
에서와 같은 결과였다[32]. 심리기능지표에서 자아존중
감의 정도는 ST형(감각사고형)의 정도가 가장 높았고, 그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였다[32,33].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에
서는 ISTP의 유형이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가장 높게 나
타났고 그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본 연구의 결과 
성격유형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
였으나, 이러한 차이는 어떠한 지표에 의해 차이가 나는
지 확인하기 어려워 계속적인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더불어, 자아존중감은 우울과 상관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을 높여줄 때 간호대학생들의 
우울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자아존
중감을 높여주어 간호대학생들이 어려운 학문의 터널을 
지나면서 자신이 소중한 존재이며,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유능한 사람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어
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 MBTI 성격유형의 선호지표와 심리기능
은 우울에는 특이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였고, 자아존
중감의 경우 심리기능지표와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유
의한 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우
울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우울
은 성격적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우울을 감
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주변인들을 활용하여 주거의 
형태를 고려하고, 자신의 전공에 대한 만족감과 학과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
이다. 또한 자아존중감을 높여주기 위하여 전공만족, 학
과에 잘 적응하는 방안은 물론이거니와 학점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며, 자신의 성격적 특성을 고려한 선택
적,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그
러나 본 연구에도 제한점은 있다. 일개 대학의 대상자만
으로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지역과 
학년을 대상으로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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